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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13일 조기투표, 1월 16일 본

투표로 진행될 예정인 제52대 대한변호사협

회 협회장 선거가 기호 순으로 김영훈(58·사

법연수원 27기), 안병희(60·군법무관시험 7

회), 박종흔(56·사법연수원 31기) 변호사의 

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. 대한변협은 12월  

1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기호를 추첨, 이렇

게 3명의 후보를 확정했다. 김영훈, 박종흔 두 

후보가 현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현 집행부

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결과가 되었다.

김영훈 후보는 서울 배문고, 서울대 법대 공

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

했다.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

사를 거쳐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

호사로 개업했다.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

호사를 맡고 있다.

안병희 후보는 1997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

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, 스폰서검사 특

검 특검보,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, 대한변협 

감사 등을 역임했다. 현재 법무법인 한중 대

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, 생존권수호 및 법조 

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(생변) 공동대표도 

역임했다. 안병희 후보는 12월 2일 배포한 보

도자료에서 “지금 변호사 업계는 유례없는 위

기에 처해 온갖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”면서 

위기의 원인으로 유사직역 문제, 변호사 안전 

위협, 법률 플랫폼 이슈를 꼽았다. 또 “10년의 

회무 경험을 바탕으로,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

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협회장 

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”고 출마 배경을 밝혔

다. 안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, 연세대 법대를 

졸업했다.

법무매거진

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, 

3파전 경쟁 돌입 법무뉴스

-김영훈, 안병희, 박종흔 변호사 후보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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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흔 후보는 대구 달성고, 서울대 법대 사

법학과를 나왔다. 대한변협 교육·재무이사를 

역임하고 현 집행부에서 수석 부협회장으로 

활동하는 등 회무 경험이 풍부하다. 대한변협 

세무변호사회 회장도 역임했다.

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만 진

행되며,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

표는 진행되지 않는다. 또 결선 투표 없이 본

투표만으로 당선자를 가린다. 12월 2일 선거

운동이 시작되었으며, 선거운동기간은 내년  

1월 15일까지다.

(출처/리걸타임즈)

〈12월 2일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었다. 

왼쪽부터 12월 1일 후보등록을 마친 김영훈, 안병희, 박종흔 변호사〉


